
■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 제작지원 사업 심의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 제작지원> 사업 통합심의

ㅇ 회의일시 : 2024년 7월 24일(수) 14:00~18:00

ㅇ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ㅇ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권성택, 김신아, 박성혜, 박정아, 신보현, 우연, 이나리메, 이민희, 

이봉규, 이효진, 정안나, 한지영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 제작지원 사업>은 이전에 선정되어 발표되었던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작품을 대상으로 2차 제작지원을 시행함으로써 대표 레퍼토리 작품

으로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에서의 공연관람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구 창작팩토리 사업을 포함하여 2008년에서 2023년에 이르는 역대 올해의신작 중 

2024년 8월부터 2025년 3월 이내에 공연이 예정된 연극·창작뮤지컬·무용·음악·창작

오페라·전통예술 작품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았으며, 단년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

습니다. 비수도권에서의 공연 발표 및 비수도권 소재 단체의 전국 단위 확산 공연 등에 

대한 우대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분야에 따른 지원규모는 최대 8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으로, 총 5억원의 사업예산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공모에 총 41건의 사업이 지원신청을 

하였으며, 행정결격 없이 모든 신청사업이 심의대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심의는 통합

심의로 운영되었으며 연극·창작뮤지컬·무용·음악·창작오페라·전통예술 각 분야별 2명씩 

총 12명의 심의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 사업에 대해 전수검토 및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작품의 예술적 우수성과 차별성, 그리고 실행역량을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창작의도가 뚜렷한지, 기존의 공연

에서 객관적인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더 나아가 창작자나 출연진이 사업

계획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타깃관객의 설정 및 관객개발에 대한 계획이 명확한지의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2차 제작 시에 공연발표 장소 및 창작진의 변화 등 작품 보완 및 

발전 방향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는지 등 예산 및 일정계획이 타당한지를 

살폈습니다. 본 사업 이후 국내·국외에서의 공연 계획이 있는지, 궁극적으로는 우수 창작 

레퍼토리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등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 제작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된 작품은 연극 

분야 2건, 무용 분야 2건, 음악 분야 1건, 창작오페라 분야 1건, 전통예술 분야 1건으로, 

총 7건입니다. 

 연극 분야에서는 창작자의 개성을 유지하며 고유한 작품세계를 발전시킨 시의성 있는 

작품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비가시적인 엑스트라의 통사적 연대기를 무대 

위에 구현하며 연출·무대·작가·배우 각각의 작품 설계 전략을 정교하게 제시한 작품,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의 특정 인물을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연출과 무대, 역사의식을 조화시키며 

다양한 극적 장치로 새로운 시도를 한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무용 분야에서는 장르의 확장과 총체적인 요소의 결합을 예술적으로 풀어낸 작품들이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광대라는 친숙한 소재를 바탕으로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고 중의적

이며 양면적인 의미를 전달한 작품, 그리고 3차원의 극장 구조 안에서 무용수들의 뛰어난 

역량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참신성을 보여준 작품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음악 분야에 선정된 작품은 오디오비주얼이라는 매개 안에서 작가 고유의 아이디어를 

개성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음악·기술·미디어아트의 영역을 아우르는 작품의 확장성 및 예술성이 

뛰어났습니다. 창작오페라 분야에 선정된 작품은 인간에 내재한 속성을 음악과 적절히 결합

시키는 과정에서 긴장감 있는 리브레토와 힘 있는 음악, 그리고 실연자들의 능숙함이 돋보였

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예술 분야에 선정된 작품은 음악과 무용의 유기적인 결합을 보여줌

으로써 꼭두각시라는 소재가 지닌 다층적인 의미구조를 실험성과 현대성의 맥락에서 운용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처럼 선정된 7건의 작품은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을 통해 기발표된 작품을 재

발굴하여 대표 레퍼토리화 한다는 본 사업의 취지에 걸맞게 예술성과 창의성이 뛰어났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덕션의 구성이나 예산분배 등도 적정수준이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작품의 경우 기존 프로덕션 대비 보완 및 개선점이 명확하게 서술되지 않았으며 

타깃관객을 설정하고 관객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구체성이 다소 결여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본 사업의 취지에 큰 무리가 있는 작품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에 따라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작품들 또한 예술성, 시의성, 참신성, 기획의 

구체성 등이 뛰어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삼 공연예술창작산실이라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표 공연제작지원 사업이 예술현장과 함께 다년간에 걸쳐 다양한 수작을 배출해왔음을 

확인하며, 올해의신작 기 선정작들이 새로운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보다 많은 관객을 만날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함을 절실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선정된 7편의 작품

들이 올해의신작에서 시작된 발걸음을 더 큰 무대 및 더 많은 관객으로 확장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성공적인 무대, 그리고 예술현장으로 파생될 더 큰 영향력을 기대하겠습니다.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 제작지원 사업 심의위원 일동


